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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 시절 하굣길, 내 등판을 따듯이 데워주

는 햇살과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나는 흙냄새에

서 봄이 느껴졌다. 고등학교 3학년의 시작인 

3월, 창가 내 책상 위로 풍요롭게 쏟아져 내

리는 노곤한 햇살 속에서 성인이 되어 맞이할 

내년 봄을 기약했다. 

어느 날인가부터 모래바람이 봄을 뒤덮더니 

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승이다. 내가 알던 봄날

이 아니다. 그럼에도 어김없이 곳곳에 벚꽃 

개화 소식이 들린다. 

매년 찾아가던 진해 군항제 대신 올해는 오사

카로 떠났다. 만개한 벚꽃을 보고 있자면 무

채색 수묵화에 핑크빛 물감을 쏟은 듯 공간을 

극적으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며칠 후

면 초록색 잎이 나오기 시작하며 여름이 머지

않았음을 알려줄 것이다. 몇 주가 채 되지 않

는 짧은 기간에 대지는 계절을 바꾸고 나는 새

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새기며 고쳐 쓴다. 

이번 주말에는 벚꽃이 잘 보이는 카페 창가에 

앉아 봄을 만끽해야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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